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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성과간의 연구

- 해커톤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리더십 효과성 분석 -

                                                                                            

남정민(단국대학교 지식재산벤처경영학과)*

국 문 요 약

최근 들어 창업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창업교육의 양적인 증가와 더

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 방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교육방식인 해커톤교

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업가정신이 실제 창업의지 및 창업팀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기업가정신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변혁적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교육이후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변혁적리더십의 조절효과가 검증됨

으로써, 개인의 기업가정신은 리더의 변혁적리더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개인의 기업가정신은 교육이후 개인의 창업팀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통계적 유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으나 변혁적리더십은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창업팀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추가적

인 실증연구 필요). 끝으로 해커톤교육 종료이후 13개 팀 중, 팀 해체를 선언한 1개 팀을 제외한 12개 팀이 지속적으로 사업화를 진행 중

에 있으며, 2개 팀은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4개 팀은 사업자등록을 예정 중에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해커톤 창업교육을 통한 실제 창업사업

화의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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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이후 국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양적으로 비약적

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학생들

에게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창

업  교육 및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에 더 크게 기인

한다. 비록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정책과 기업의 창조문화 

조성을 위한 전략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내 창업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Nam, 2014), 이로 

인해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은 다소 범용적인 경영이론이나 교양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거나,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으로 진

행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이나 미국 등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의 창업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을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이 필

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

론교육보다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부터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창업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대학중심의 창업교육은 변화된 환경변화 속에서 필요한 

기술창업 중심의 팀 단위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 효과적인 창

업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만이 아닌 다양한 전공

자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팀 단위 교육을 

통해 상호학습과 집단적 창의성이 창출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개인의 선천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학습을 통해 창업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창업 
역량을 습득시켜야 한다. 창업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상황과 

현실에 입각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창업자들의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것은 현장경험의 부족

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규교육의 과목뿐만 

아니라 비정규 과목에서도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이 대부

분을 이루고 있다(Kim & Lee, 2014). 
이러한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많은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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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학교에서는 다양한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창업 멘토

링교육 및 참여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창업교육 중에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창업 
중심의 팀 단위를 구축하고 함께 교육 및 실전 창업을 진행

할 수 있는 해커톤 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으로써 

국내 창업교육시장에서 참여형 창업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술기반 창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더욱 강조되는 팀기반 창업에 있어 창업팀 내에 개

인과 팀장(대표)간의 발생할 수 있는 리더십에 발현과 이에 

대한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술기반 공동창업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배경 및 가설

2.1 해커톤 교육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 기획자, 디자

이너 등이 모여 자신의 창업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실제 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아이디어의 구현까지 연결시켜 동작하는 프

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

스 모델을 개발하는 대회나 행사를 말한다. 이 교육은 스타트

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Lean-Startup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으로, 2007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112개국 

568개 도시, 105,000명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창업프로그램이

다. 보통 3∼4일 동안 팀원들끼리 협업하여 사업계획서 및 시

제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멘토와 투자자에게 발표함으로

써 창업전체의 사이클을 경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창업교육이 정규학습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

정규 학습형태인 해커톤교육의 차별화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일반인의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 학습이나 암묵

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Eraut et 
al.(1998)은 전략적 역량에 대한 학습은 암묵적 학습을 통해 이

루어진다고 하였으며, Cheetham & Chivers(2001)은 역시 3가지 형

태(직무를 통해 학습, 동료를 통한 학습, 팀 구성원을 통한 학

습)의 암묵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흐름은 창

업가의 학습에서도 맥을 같이 하게 된다. Eggers & 
Smilor(1996)은 창업가들이 친구, 동료, 또는 심지어 경쟁자, 공

급업자 및 고객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

움으로서 조직의 자원을 극대화하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창업가의 학습은 비정규학습

(Non-formal learning) 또는 암묵적 학습(Informal learning)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 있

어서 창업가의 학습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창업자가 지닌 역량은 Lans et al.(2003)이 분류한 학습형태(정
규학습, 비정규학습, 암묵적학습)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것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창업교육은 고등학교(비즈쿨)와 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원) 등의 정규 및 비정규 

학습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학습 및 

암묵적학습 중심의 해커톤교육의 의미와 효과성을 살펴봄으로

서 창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기업가정신과 성과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인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humpeter)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

거나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조직 형태를 창조

하거나, 새로운 원재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경제 질서를 파괴

하는 행위이라고 정의하였다. 슘페터는 몇몇 국가의 예를 들어, 
기업가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는지에 대

해서도 언급하였다. 1760년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2천년 전 로마제국이 가졌던 정

도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였다. 하지만 1870년부터 1979년에 

걸쳐 16개국의 삶의 질이 평균 7배 이상 향상되었다.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는 구글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정도의 혁신

을 말하는 것이므로 창조적 파괴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기존 시장에 뛰어드는 형태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최근에는 기업가정신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

작하는 모든 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창조적인 정신을 기업가정신

으로 보고 있다(Nam, 2014). 이처럼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 혁신을 추구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창업기회가 주어지면 

기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관련 활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

업가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 집단과 조직을 넘어 지역에 창업생

태계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요인과 관련된 선

행연구는 기업가들의 심리적 특성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에 초점

을 둔 연구(Park & Gu, 2007)와 행동적 특성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을 척도로 사용하는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연
구자와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요인원인들을 밝혀내기보다는 기업가

정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창업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변수 중 하나인 창업의지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

에 의해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계획된 행동인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적합

한 방법은 바로 창업의지 (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측정하는 것

이다(Katz and Gartner, 1988).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쳐 창업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창업의지가 발생되어야 한다. 창
업의지는 창업 행위의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과정

의 첫 번째 단계이다. 또,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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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창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

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원인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Yoon(2013)의 연구는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하부요소인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등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술중심의 팀단위 창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업의지뿐만 아니라 참여형 창업교육을 통

해 형성된 창업팀에 대한 팀단위 창업활동의 지속적인 의지도 

매우 중요한 결과변수이다. 해커톤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해커톤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인력에 대한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공동창업에 관

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후 창업팀의 활동에 대한 결과분석 

또한 중요한 결과변수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은 개인수준의 창업

의지 및 팀수준의 창업팀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1.1 기업가정신은 (교육이후)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2 기업가정신은 (교육이후) 창업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3 변혁적리더십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성과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변수

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Kolvereid & 
Moen(1997)은 개인의 전공선택과 창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Wu & Wu(2008), Schwarz et al.(2009)은  공대생들이나 

경영학 전공생들이 창업의지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Walker(2007)은 전공과 유사한 창업아이

템은 창업자의 역량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변수

와 기업가정신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중심의 팀단위 창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나 특성변수뿐만 아니라 팀내 중

요한 의사결정자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미국의 벤처캐피탈리스트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창업기업가 

혼자서 운영하는 회사보다 창업팀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지

를 투자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건으로 본다. 즉, 창업자

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자가 

구성한 창업팀을 보고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창업팀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창업팀의 형성과 창업기

업의 성공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공

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0%의 창업기업이 공

동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에서 38%는 3인의 공동

창업,   17%는 4인의 공동창업, 9%는 5인 이상이 공동창업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수한 창업팀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팀에 있어 리더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Nam, 2014). 
리더십이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성향, 

행동, 상황과 관련된 제반 특성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리더

십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몇몇 주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리더십은 조직의 공동된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인하고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Yukl, 1998). Burns(1978)와 Bass(1985)는 이러한 리더십을 거래적 리

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개인이 가치있는 

어떤 것을 교환할 목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구성원이 원하는 것이 거래되

는 것이다.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 추구와 리더십 과

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개인적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조직 내의 여러 
수준과 하위조직의 여러 지도자들의 행동에 포함된 조직 전체의 

리더십 과정을 의미한다. Burns(1978)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비

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강조하고,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시키

는 것이다. 즉,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기대

수준 이상의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업팀에 있어서는 결과달성에 따라 구성원이 어떤 보상(또는 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래적리더십보다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팀에 있어서는 리더와 구

성원간의 거래적 기반에 중심이 되는 금전적이거나 가시화할 수 있

는 보상(또는 처벌)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지향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창업팀의 성과에 있어 창업팀의 리더십은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창업연구는 개인의 특성을 중심

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개인과 팀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과 팀간의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는 변혁적리더십 변수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창업연구와 차

별화된 연구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
  2.1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 경우 팀원의 기업가정

신이 (교육이후)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2.2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 경우 팀원의 기업가정

신이 (교육이후)창업팀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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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과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2014년에 실시한 단국대 해커톤(2014.10.9.∼11, 
2박3일)에 참석한 67명을 대상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참석

자들은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3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참

석하였으며, 개인별 창업아이디어 발표이후 아이템별 선호도 조

사결과를 기반하여 13개팀이 형성되었다(팀당 기획자 1∼2명, 개

발자 1∼2명, 디자이너 1명으로 편성). 조사대상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생 19%, 일반인 76%, 창업경험 있음 34%, 창업경험 

없음 57%, 향후창업계획 있음 60%, 향후창업계획 없음 30% 등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창업교육에 참석한 대상들이 사업계획서 

작성경험 있음(52%), 창업팀 결성경험 있음(54%) 등 창업의지 및 

경험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19%)-20대(57%)-30대(15%) 등 

고른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측정내용 인원(명) 백분율 측정내용 인원(명) 백분율

팀구성
팀장 13 0.19

지식재산출원 
경험

있음 8 0.12

팀원 54 0.81 없음 53 0.79

학생여부

학생 11 0.16 결측 6 0.09

일반인 51 0.76
사업자등록 

경험

있음 8 0.12

결측 6 0.09 없음 53 0.79

연령

10대 13 0.19 결측 6 0.09

20대 38 0.57
시제품/서비스 
개발 경험

있음 21 0.31

30대 10 0.15 없음 40 0.60

결측 6 0.09 결측 6 0.09

성별
남 56 0.84

창업팀 결성 
경험

있음 36 0.54

여 11 0.16 없음 25 0.37

결혼유무
기혼 1 0.01 결측 6 0.09

미혼 66 0.99

사업유형자산 
탐색 경험

있음 31 0.46

학력

전문대이하 9 0.13 없음 30 0.45

대학졸이하 50 0.75 결측 6 0.09

석사급 7 0.10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

있음 35 0.52

박사급 1 0.01 없음 26 0.39

창업경험

없음 38 0.57 결측 6 0.09

있음 23 0.34
사업자금 조달 

경험

있음 11 0.16

결측 6 0.09 없음 50 0.75

창업계획

없음 20 0.30 결측 6 0.09

있음 40 0.60
전체 팀수 13팀

결측 7 0.10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construct)은 크게 기업가정신, 변

혁적리더십, 창업의지, 창업팀몰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기업가정신은 Jung(2014)의 연구를 참고

하여 창의성, 아이디어수용능력, 위기극복능력, 사회적책임을 기

반한 15문항으로 측정했으며, 변혁적리더십은 Bass & 
Avolio(1990)가 개발한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에 포함된 문항 등 중에서 Yook(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개별

화된 배려(2문항), 이상화된 영향력(3문항), 영감적인 동기부여(2
문항), 지적자극(2문항) 등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창업팀몰입은 

Porter 등(1974)이 사용한 조직몰입을 팀몰입으로 전환하여 이용

하였다. ‘지속적인 팀활동참여’, ‘현재 팀에 대한 만족’, ‘팀프로

젝트에 대한 지속적 진행 의사’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창업의지는 Crant(1996)가 개발한 사용한 척도를 번역하

여 ‘향후 3년 이내 창업 의사’, ‘ 사업실패에 리스크에도 불구한 

창업의사’, ‘창업가로의 성공의사’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측정방법

3.3 동일방법편의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창업성

과에 영향요인인 연령, 결혼유무, 학력, 창업경험(지식재산출원, 창
업팀결성경험, 사업자등록경험 등) 등을 통제하였으며,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측정시점을 달

리하였다. 동일방법편의를 해소하기 위한 분리방식에는 각 변수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시간적 분리, 각 변수의 측정조건 

혹은 측정환경을 다르게 하는 공간적 분리, 설문지 표지 등을 통해 
측정되고 있는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분리, 그리고 각 변수에 따라 측정형식 혹은 측정도구를 

변화시키는 방법론적 분리 등이 있다(Podsakoff & Organ, 1986; 
Park, Kim, Jeong & Huh,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기업가정신은 해커톤참여 1일차 교육시작

전에 측정했으며, 창업의지, 변혁적리더십은 교육 마지막날인 3일
차시 최종 결과발표 이전에 측정했으며, 창업팀의 몰입은 교육종료 
10일후 온라인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창업팀의 
리더십간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결과(창업의지 및 창

업팀 몰입)에 대해 측정시기나 측정환경을 분리함으로써 동일방법

편의를 최소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변혁적리더십은 팀의 대표가 

스스로 지각하는 변혁적리더십과 팀에 속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팀 대표의 리더십을 별도로 측정함으로써 동일한 응답자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시키도록 연구설계를 진행하

였다(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팀 대표와 팀 구성원간의 측정결과, 
본인 스스로 평가한 팀대표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측정한 대표의 

리더십보다 평균 0.3점{5.0기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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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상관분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신뢰도는 기업가정신(α
=.843), 창업의지(α=.816), 창업팀몰입(α=.935), 변혁적리더십

(α=.925) 등 모든 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onbach’s 
alpha(α) 계수가 .6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구

성개념의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정보손실을 줄일 수 있

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rotation)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별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40이하인 문항이 

없으며 단일문항으로 모두 묶이게 나타났으므로 이상없이 상

관분석을 실시(Pearson’s correlation analysis)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 대표여부 0.19 0.40 1 　 　 　 　 　 　 　 　 　 　

2. 학생여부 0.66 0.48 -.162 1 　 　 　 　 　 　 　 　 　

3. 연령 24.46 5.71 .200 -.629** 1 　 　 　 　 　 　 　 　

4. 성별 0.82 0.39 .125 -.160 .038 1 　 　 　 　 　 　 　

5. 결혼
여부

0.02 0.13 .261* -.178 .308* .061 1 　 　 　 　 　 　

6. 창업경험
여부

0.38 0.49 .040 .065 -.021 .013 .166 1 　 　 　 　 　

7. 창업계획 
여부

0.67 0.48 .088 .000 .224 -.032 .092 .412** 1 　 　 　 　

8. 기업가
정신

3.81 0.48 .195 .008 .208 .039 .160 .335** .499**1 　 　 　

9. 창업팀
몰입

3.92
0.92

.185 .091 .011 -.024 .043 .059 .093 .385**1 　 　

10. 창업의지 3.93 0.91 .094 .093 .148 .254 .157 .285* .515**.408**.262* 1 　

11.변혁적
리더십

4.06 0.68 .b .141 -.045 .032 .b -.083 -.111 .136 .700**.130 1

4.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업가정신이 교육이후 창업의지 

및 창업팀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으며, 둘째, 기

업가정신과 변혁적리더십의 상호작용효과가 교육이후 창업의

지 및 창업팀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4단계까지 실시했으며, 2단계까지의 관련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를 보고 <가설1.1과 가설1.2>를 검토하

였고,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과 변혁적리더십의 상

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가설2.1과 가설2.2>를 검토하였다. 

<표 3>의 회귀식 모형 중 2단계 모형에서 기업가정신은 교

육이후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가정신과 창

업의지간의 관계에서 변혁적리더십의 조절효과를 보기위한 4
단계 모형에서는 설명력(R²=.648)은 4.9% 증가했으며, 이 설명

력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입증되었다(R²변화량=.049, 
p<.001). 이러한 검증결과 개인별 기업가정신은 교육이후 개

인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

업가정신과 변혁적리더십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표준

화 회귀계수인 β=3.010(p<0.05) 만큼의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3> 창업의지에 대한 계층회귀분석

종속변수

창업의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연령 -.171 -1.048 -.210 -1.288 -.157 -.941 -.254 -1.523

성별 .285* 2.242 .267* 2.124 .262* 2.104 .213 1.751

학력 .351 1.966 .373* 2.114 .322 1.794 .431* 2.389

창업경험 -.096 -.435 -.098 -.452 -.045 -.207 .011 .050

창업계획 .621** 3.878 .536** 3.173 .555** 3.308 .525** 3.262

지식재산출원 경험 .149 .987 .192 1.261 .216 1.421 .250 1.713

사업자등록 경험 .392 1.956 .312 1.520 .270 1.311 .353 1.752

시제품/서비스 개발 
경험

-.282 -1.792 -.255 -1.633 -.289 -1.840 -.225 -1.469

창업팀 결성 경험 .009 .042 .034 .166 .094 .454 .113 .570

사업유형자산 탐색 
경험

.004 .018 .005 .026 -.044 -.227 -.133 -.690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

.007 .044 -.049 -.314 -.095 -.600 -.058 -.383

사업자금 조달 경험 -.077 -.418 -.074 -.409 -.075 -.416 -.219 -1.165

기업가정신(a) .224 1.398 .187 1.160 -1.567 -1.701

변혁적리더십(b) .183 1.264 -2.013 -1.756

(a) * (b) 3.010* 1.930

F 3.025** 3.032** 2.987** 3.308**

R² .548 .576 .599 .648

R²변화량 - .028 .023 .049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 β는 표준화된 값임.

또한, <표 4>의 회귀식 모형 중 2단계 모형에서 기업가정신

은 교육이후 개인의 창업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β=.523, p<.05). 
기업가정신과 창업팀몰입간의 관계에서 변혁적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보기위한 4단계 모형에서는 기업가정신과 변혁적리더

십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창업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정민

5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1

<표 4> 창업팀몰입에 대한 계층회귀분석

종속변수

창업팀몰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연령 -.172 -.760 -.273 -1.299 .095 .582 .084 .488

성별 -.043 -.254 -.076 -.483 -.169 -1.525 -.174 -1.513

학력 -.131 -.578 -.077 -.368 -.260 -1.732 -.249 -1.548

창업경험 -.193 -.658 -.218 -.813 .067 .343 .073 .363

창업계획 .108 .502 -.082 -.389 -.027 -.179 -.030 -.196

지식재산출원 경험 .005 .023 .121 .615 .165 1.196 .169 1.192

사업자등록 경험 .189 .723 -.003 -.011 -.194 -1.086 -.185 -.987

시제품/서비스 개발 
경험

.133 .589 .215 1.029 -.060 -.391 -.053 -.331

창업팀 결성 경험 -.514 -1.875 -.452 -1.799 -.164 -.892 -.163 -.867

사업유형자산 탐색 
경험

.541* 2.050 .531* 2.203 .293 1.678 .284 1.558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

-.013 -.062 -.153 -.780 -.357* -2.505 -.353* -2.401

사업자금 조달 경험 -.139 -.541 -.134 -.571 .021 .123 .004 .024

기업가정신(a) .523* 2.550 .348* 2.365 .151 .172

변혁적리더십(b) .754*** 5.389 .512 .476

(a) * (b) .331 .227

F .656 1.224*** 4.392*** 3.953***

R² .219 .371 .703 .704

R²변화량 - .152 .332 .001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 β는 표준화된 값임.

4.3 해커톤교육의 효과성(추가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커톤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 창업팀의 지속화 여부 및 실제 

사업화여부(사업화 등록 및 법인화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해커톤교육은 교육종료이후 창업팀의 사

업화 진행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교육종료 10일이후 각 팀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진행여부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3개팀 중 교육이후 팀 

해체를 선언한 1개팀을 제외한 12개팀이 지속적으로 사업화

를 진행중에 있으며, 2개팀은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4개팀은 

사업자등록을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인화를 진

행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개 팀이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해커톤으로 형성된 창업팀의 사업화에 대

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끝으로 교육종료 40일이후 

실시할 최종 공개발표에서는 총 13개팀중 8개 팀이 참여하여 

팀의 사업화 진행과정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사업화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이후 지속적인 사

업화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추가적

인 설문응답에서 나타났다. 예를들어, 해커톤교육을 통해 도

출된 프로토타입(Prototype)에 대한 고객응답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반응을 수집하고 있다는 응답을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성(창업사업화)이 나타나고 있다. 

Ⅴ. 결론 및 토의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의 기

업가정신은 교육이후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변혁적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개인의 기업가정신은 리더의 변혁적리더

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개인의 기업

가정신은 교육이후 개인의 창업팀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통계적 유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변혁

적리더십도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창업팀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

정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모집단 규모의 한계로 인해 표본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과 변혁적리더십

이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일정수준의 통계적 유의수준에

서 검증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로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창업교육 분야의 연구들은 개인 중심으로 진행됨으로

서 변화된 창업환경 속에 필요한 기술창업 중심의 팀 단위 교

육을 간과해 왔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전공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

는 것이 중요하며, 팀단위 교육을 통해 상호학습과 집단적 창

의성이 창출할 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Cheetham 
& Chivers(2001)의 연구에서 강조한 3가지 형태의 암묵적 학습

(직무를 통한 학습, 동료를 통한 학습, 팀 구성원을 통한 학습)
의 효과성을 밝힘으로써 기존 창업교육의 방식인 정규학습

(Formal learning)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교육의 성과는 Lans et al.(2003)가 분류한 학습형태(정규학

습, 비정규학습, 암묵적학습)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른 효과를 보

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창업교육은 고등교육 및 대학교의 

정규학습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는 창업교육 연구의 다양한 접

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창업교육을 질적으로 한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순한 이론교육보다 아이

디어 창출과정에서부터 창업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끊임없는 성공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커톤교육과 같이 창업교육 이

수와 동시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켜 도

전정신을 함양하고 전체 창업과정과 기업운영의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 창업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단국대 해커톤은 이러한 

창업교육의 목적을 충실화하기 위해 기존 해커톤 교육의 문제

점이었던 교육이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집중하였다. 특히 교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성과간의 연구:해커톤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리더십 효과성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1호 (통권37호) 51

육이후 사업화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기 

위해 창업사업화를 충실히 진행하는 팀에 대해서는 교육시점이

후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시드머니(Seed money)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종료 2개월후 사업화진행사항에 대

한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국내외 VC(Venture Capital)나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를 유

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후 다양한 사후관리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창업교육의 사후관리방안을 통

해 교육을 통해 형성된 창업사업화팀의 지속적인 몰입과 동기

를 제공함으로써 기타 창업교육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창업팀의 지속여부 및 성과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구성원들의 태도에 있어 팀 대표의 리더십의 중요

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리콘벨리의 전설적 투자자 아

더 록(Arthur Rock)은 “좋은 창업자를 찾아낸다면 제품은 언제

든지 바꿀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늘 범해왔던 실책은 그릇된 

아이디어를 골랐던 것보다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것이다”라
고 언급했다(Nam, 2014). 실제 창업의 성공요인에 있어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기업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가

의 준비와 자세(리더십)이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리더십의 중

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에 있어 중요한 인적요인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

한 의의를 찾고자 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부분적인 종단연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창업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교

육이후 지속적인 추세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이 교육수료생들의 생

애주기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기존 창업교육연구의 한계점인 교육종료시점의 

만족도조사에서 벗어나 교육이후 창업팀에 대한 몰입 및 창업사

업화 진행여부를 일정범위에서 밝히고 있으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표본의 확대 및 

중장기적인 창업교육효과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참

여형 창업교육이후 형성된 창업팀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창업사

업화로 성공적으로 이행되는지, 혹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창업실

패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규과정 중심의 창업교육연구에서 벗어나 비정규

학습 및 암묵적학습 중심의 해커톤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식에 대

한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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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 Focusing on Hackathon Education b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ffectiven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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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alidates the effectiveness of Hackathon Education which is popular entrepreneurship education method. And to reveal how 
entrepreneurship affects willingness of entrepreneurship and its team commitment.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its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entrepreneurship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but has positive impact on the willingness of 
entrepreneurship. However, moderating effect was proved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willingness of entrepreneurship. Therefore, 
entrepreneurship has positive effect on willingness by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urthermore, entrepreneurship has positive impact on its team commitment and even though statistically not proven but als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affect its team commitment by interaction of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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